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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의 개념을 탐색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자신감과 유사 개념으로 사용

되고 있는 자아개념, 자아효능감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여 세 가지 개념의 정의 및 개

념 간 관계를 규명해보았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이나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과는 개념

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TIMSS 2003, 2007, 2011에 걸쳐 축적된 학생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

신감과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신감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더 낮았고, 수학 

성취도, 수학에 대한 흥미와 같은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평가 형태 중에서는 학생들이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평가가 자

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 론

최근 수학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지

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 대한 관심

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학에 대

한 자신감(Confidence with Mathematics)은 여러 

선행 연구(Kloosterman & Cougan, 1994; 김경

희 외, 2008)에서 성취도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 불안 등 다른 정의적 요인에

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수학․과학 성취도 변화 추이 국제비교 

연구(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이하 TIMSS) 결과를 분석한 연

구에 따르면 수학과 관련된 정의적 특성 중 

특히 자신감이 수학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정

의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희 외,

2008; 김수진, 2013).

이처럼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학생들의 수

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을 강화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수학 성취도 향상이라는 인지적 측면

까지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구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수학 학습을 위한 

규준 또는 교육과정에 수학 학습을 위한 요인

으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규정하고 있다.

NCTM(1989)에서는 학교수학을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규준을 통해 K-12학년 학생이 

달성해야하는 다섯 가지 목표 중 하나로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을 제시하였다.

싱가포르 교육과정에서도 수학적 태도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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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하위 요소 중 하나로 자신감을 선정하여 

자신감을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하는 데 필요

한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ingapore, 2006). 또한, 우리나라에

서도 7차 교육과정이후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태도 함양을 강조하면서 정의적 측면

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1997). 특히,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과 평

가에서는 수학에 대한 흥미, 관심,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교

육인적자원부, 2007), 2009 개정에 따른 수학

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에 대한 흥미, 호기심,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 등

의 정의적 영역을 개선하는 것을 수학 교과의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

부, 2011).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의적 성취에 관한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매우 낮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

다(김경희 외, 2008; 김선희, 2013; 김수진,

2013; 조지민 외, 2012). 특히, 2012년 12월 발

표된 TIMSS 2011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은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성취도 2위, 중학교 2

학년 수학 성취도 1위로 최상위권의 성취를 

나타냈지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참여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ullis et al., 2012; 김수진 외, 2012). TIMSS

2011 수학에 대한 자신감 지수의 척도별 반응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

생들 중 수학 학습에 ‘자신있음’을 선택한 경

우는 11%로 국제 평균(34%)에 비해 낮았으며,

중학교 2학년 학생은 3%로 역시 국제 평균

(14%)에 비해 낮았다(Mullis et al., 2012; 김수

진 외, 2012).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수학 교수·학습에 있

어서 정의적·인지적 두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에서

는 이 개념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거나 일부 

특성들을 이용하여 외연적으로 정의하여 사용

되고 있어 그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실

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문

헌 분석을 통해 수학 교과에서의 자신감의 의

미를 탐색하였다. 더불어, 가장 최근의 TIMSS

결과인 TIMSS 2011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

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II. 수학에 대한 자신감 관련 개념

수학 교육에서 자신감은 자아효능감

(self-efficacy), 자아개념(self-concept) 등과 유사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자신감

과 유사 개념인 자아개념, 자아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각 개념들이 일반적인 측면

과 수학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사

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자신감 

가. 자아개념

일반적인 관점에서 자아개념(self-concept)은 

자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고(Shavelson et al.,

1976),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

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송인섭, 2013).

즉,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특성과 능력

의 지각, 타인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아에 대

한 지각, 개념, 경험, 객체와 관련된 것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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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는 가치적인 질, 덧붙여 긍정적인 혹은 부

정적인 균형을 가진 것이다(Rogers, 1951).

송인섭(2013)은 자아개념이 하나의 개념 조

직 내에서 내적으로 일관성 있고 위계적이고 

조직적 개념이며 경험과 함께 변하는 역동적 

조직이라 하였다. 즉, 자아는 일반적 자아개념 

이상의 많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영역

의 자아개념은 이론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성요소들을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자아개

념을 학문적인 요인과 비학문적인 요인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Shevelson 외(1976)는 자

아개념을 학문적 자아개념과 비학문적 자아개

념으로 구분하는 위계적 모델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 학문적인 자아개념은 학교에서의 성

취와 관련하여 자아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정의되며, 더 나아가 영어, 역사, 과학,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으로 세분화된다. 송인섭(2013)

은 자아개념을 학문자아개념ㆍ중요타인자아개

념ㆍ정의자아개념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학

문자아개념은 학급ㆍ능력ㆍ성취자아개념으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능력자아개념은 학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

로 보고 있으며, 수학ㆍ언어ㆍ사회과학ㆍ자연

과학자아개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연

구들에 따르면 학문자아개념은 일반적인 자아

개념의 하나로 분류되고 수학에 대한 자아개

념이 그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다.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은 수학 수업과 같은 

수학적 상황에서 학생의 목표 및 노력과 관련

하여 학생 자신이 자아에 대해 개인적이고, 상

황-특수적인 평가(appraisal)를 하는 것에 의해 

형성 된다(Malmivouri, 2006). PISA 2012에서는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을 자신의 수학적 능력

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송미영 외,

2013). 그러므로 수학 상황에서의 작용, 개인 

학습 용량에 대한 지각, 개인의 신념과 관련있

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행동과 학습 결

과를 통해 학생 스스로의 자아에 대해 평가하

고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Malmivouri,

2006). 즉,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은 수학 학습 

및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의한 것으로, 수학과 관련하여 전

반적으로 평가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념

으로 볼 수 있다.

나.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은 Bandura(1997)의 사회인지적 

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목표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볼 수 

있다(Bandura, 1997). 일반적인 자아효능감은 

안정적인 개인차 변수로서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수행수준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용하다(Bandura, 1997; Sherer & Adams,

1983). 그러나 일반적 자아효능감은 교육 및 

임상 분야의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학업상황과 같은 특정 맥락 내에서의 개인의 

수행 수준을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

되고 있다(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아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

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

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Bandura, 1997). 즉, 학업적 자아효능감에 대해 

논할 때는 학업적 과제가 전제되기 때문에, 일

반적 자아효능감과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학업적 자아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

게 과제를 지속하며(Bandura & Schunk, 1981),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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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Schunk, 1983).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수학과 관련된 

과제를 전제로 하는 심리적 구인으로 볼 수 

있다. Betz와 Hackett(1983)은 수학적 자아효능

감을 특수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고, 수학 관련

된 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학 관련된 수업에서 

성공적인 학생들의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

에 따르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수학적 자아

효능감은 특정한 과제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전제로 할 때, 자신감에 대한 학생 개인의 상

황적이거나 문제-특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Hackett & Betz, 1989). 또한, PISA

2012에서는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을 학생들

이 수학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송미영 외, 2013). 즉,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수학과 관련한 특수한 문

제 또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다. 자신감

자신감은 자아개념에 비해 대체로 교과 수

준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수학에 대한 자신

감은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Fishbein & Azjen, 1975), 개인이 수학을 학습

하거나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느끼는 

정도라 할 수 있다(Hart, 1989). TIMSS 2011에

서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Attitude)가 

동기의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동기의 세 가지 구인인 내재적 가

치, 실용적 가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수학에 

대한 태도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성

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포함하는 능력

에 대한 신념에서 나오는 학습에 대한 동기를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한다(Mullis

et al., 2012; 김수진 외, 2012). 또한, 이종희와 

김선희(2010)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자신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에서 나오

는 것으로 수학 학습에 있어서 현재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과업을 달성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

고 확신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Reyes(1984)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수학에

서 새로운 주제를 학습할 수 있는지, 수학 수

업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수학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이 가지는 확신의 

정도라 하면서 수학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정

의적 변인으로 보고 있다. 즉, 수학 학습에 대

한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보다 수학적 생각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수학을 잘한다고 느끼고 

수학학습을 보다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 더불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수학 과

제를 잘 수행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습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Fennema &

Sherman, 1976). 즉,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종

합적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신념으로 볼 수 있다.

2. 자신감, 자아개념, 자아효능감의 비교

가. 개념적 차이

자신감, 자아개념, 자아효능감의 개념적인 

차이는 항상 명확하지 않았으며(Pajares &

Miller, 1994), 이는 심리적 구인이라는 특성상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불명확성은 이 세 가지 개념의 사용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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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

은 연구들에서 동일한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개념에 대해 같

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다. 즉, 일부 연구에서는 자신감이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요인 또는 자아효능감을 구성하는 

한 요인으로 제안되는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

는 자아개념과 자신감, 자아효능감과 자신감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자아개념과 자아효능감은 

다른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Bandura, 1986;

Pajares & Miller, 1994). 대표적으로 Pajares와 

Miller(1994)는 자아개념을 특수성의 수준을 측

정하지 않고 개인의 지각된 능숙함과 관련된 

자기 가치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는 것이며, 자

아효능감은 특수한 과제를 하는 능숙함의 맥

락-특수적 평가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을 실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

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효

능감에 대한 지각에 비해 자아개념에 대한 지

각은 더 종합적이고 덜 맥락의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Pajares와 Miller(1994)는 자아개념

과 자아효능감을 문항을 통해 예를 들어 설명

하였는데,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질문의 형태가 

"당신은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인가?"이라면, 자

아효능감을 측정하는 질문의 형태는 "이 특수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서로 다른 인지적이고 정의적 과정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자아개념 및 자아효능감을 자신감

과 비교해보면, 선행 연구들의 연구 관점 따라 

이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세 가지 정도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수학에 대한 자

아개념 또는 자아효능감과 유사 개념으로 설

정하는 경우이다. Reyes(1984)는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의 더 구체화된 요인으로 수학에 대

한 자신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학 자

아개념과 수학 자신감을 동일한 맥락으로 보

고, 수학에 대한 영역 특수적 자아개념을 수학

에 대한 자신감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Hackett(1985)은 수학 학습에서 자신감을 수학

에 대한 자아효능감의 개념적인 전신으로 보

고, 이를 통해 수학과 관련된 수행을 지속적으

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자신감을 자아개념 또는 자아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보는 경우이다. Bandura(1986)는 

자신감으로 간주되는 신념이 명확하게 개인의 

자아개념의 일부분이라 하였다. 또한 Sherer

외(1983)는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세 가지 구성

요인으로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조절효

능감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신감은 자신

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

념의 정도로 보지만, 이 연구에서 학업적 자아

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서 자신감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

념의 정도라는 축소된 의미를 부여하였다.

셋째,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더 일반화되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제시하거나(Fennema &

Sherman, 1976), 더 세분화하여 정의하는 경우

이다(Burton, 2004; Parsons et al., 2009). 이 과

정에서는 오히려 자아개념과 자아효능감이 자

신감의 하위 요소로 포함되기도 한다. Burton

(2004)은 자신감이 자아존중, 지각 간 자아효

능감, 귀인 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즉, 자신감은 수학교실에서, 자아에 대한 

신념과 사회적 상황 안에서 행동하는 자아효

능감에 대한 신념의 합류지점이라 보고 자신

감을 상위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Parsons

외(2009)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하고, 자신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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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수학에 대한 종합적인 자신감(Overall

Confidence in Mathemaitcs): 일반적으로 수

학을 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Ÿ 과제에 대한 자신감(Topic Confidence): 과

제별로 분리하여 고려할 수 있는 자신감으

로 수학의 특정 내용을 할 수 있다는 신념

Ÿ 적용에 대한 자신감(Application Confidence):

장래의 프로젝트나 일에서 수학 지식과 기

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Parsons 외(2009)는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

체화된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대하여 ‘수학에 

대한 종합적인 자신감’을 수학에 대한 자아개

념으로, ‘과제에 대한 자신감’을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으로 대응시켜 설명하였다. 또한,

수학에 대한 종합적인 자신감은 과제에 대한 

자신감과 다르며,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자신감

이 측정하는데 더 안정적이며 변화 속도가 더 

느리다고 주장하였다.

나. 측정 문항에서 나타나는 차이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자신감의 개념적 차

이는 각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수학 교과와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TIMSS와 

PISA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에 대한 자아개

념, 자아효능감, 자신감 관련 문항들은 <표 Ⅱ

-1>과 같다.

의도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TIMSS 2011에서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초

등학교 7문항, 중학교 9문항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ISA

2012에서는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은 5문항, 수

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8문항을 이용해 측정

하고 있다.

평가 문항

PISA

2012

수학

에

대한

자아

개념

·수학 공부에 대해 생각해볼 때, 다음 내

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합니까?

- 나는 그냥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

- 나는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

- 나는 수학을 빨리 배운다.

- 나는 항상 수학이 내가 가장 잘하는

과목 중의 하나라고 믿어 왔다.

- 나는 수학 수업 시간에 아주 어려운

내용까지도 이해한다.

PISA

2012

수학

에

대한

자아

효능

감

·다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자신

있습니까?

- 열차 시간표를 활용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기

- 20% 세일을 하면 TV의 가격이 얼마

나 저렴해지는지 계산하기

- 어떤 마룻바닥을 완전히 덮는 데 필요

한 1제곱미터 단위의 타일의 개수 계

산하기

- 신문에 나오는 그래프 이해하기

-   에서 를 구하는 것과 같

은 방정식 풀기

- 축적이 1:10000인 지도상에서 두 지점

간의 실제 거리 찾기

-   에서 를 구

하는 것과 같은 방정식 풀기

- 어떤 자동차의 연비 계산하기

TIM

SS

2011

수학

에

대한

자신

감

·나는 대체로 수학을 잘한다.

·나는 수학 내용을 빨리 배운다.

·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 비해 수학을 더

어려워한다.

·수학선생님은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말

씀하신다.

·나는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더 어렵다.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푼다.

·수학은 내가 잘하는 과목이 아니다(초).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중).

·수학은 나를 혼란스럽고 겁나게 만든다

(중).

·수학 선생님은 내가 어려운 자료를 통

해 학습을 할 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중).

<표 Ⅱ-1> PISA, TIMSS 설문 문항

*출처: 김수진 외(2012), 송미영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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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IMSS 2011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문

항과 PISA 2012의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에 대

한 문항을 비교해보면, ‘나는 수학을 잘한

다’(=‘나는 그냥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역으로 

고려함)’)는 자신의 수학 능력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PISA

2012의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문항은 ‘나는 

수학을 빨리 배운다.’, ‘나는 항상 수학이 내가 

가장 잘하는 과목중의 하나라고 믿어왔다.’,

‘나는 수학 수업시간에 어려운 내용까지도 이

해한다.’ 등 수학 학업의 상태, 믿음, 수업 학

습 경험을 포함하여 학생 스스로의 신념에 대

한 문항들이다. 반면 TIMSS 2011의 수학에 대

한 자신감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우리 반 친

구들에 비해 수학을 더 어려워한다.’, ‘수학 선

생님은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말씀하신다.’,

‘수학은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 더 어렵다.’,

‘나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푼다.’ 등으로 

학생 스스로가 수학에 대해 잘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학 능력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판단

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PISA 2012의 수학에 대한 자아효

능감 문항은 ‘다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대

해 자신 있습니까?’라고 학생 자신의 능력에 

대해 묻고 있고, 이는 ‘다음 수학 문제’라는 

특수한 수학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능력

을 질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계산하기,

이해하기, 방정식 해결하기 등의 맥락-특수적

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판단하는 신념에 

대한 문항들이다. 하지만, TIMSS 2011의 수학

에 대한 자신감 문항은 학생 스스로가 수학에 

대해 잘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학 능력에 대

한 학생 스스로의 판단을 묻고 있어, 수학 능

력에 대한 학생의 신념을 평가하는 건 유사하

지만 자아효능감이 수학 자신감보다 특수한 

과제 수행에서 판단되는 신념임을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PISA 2012의 수학에 대한 자아

개념의 문항 또한 과제와 관련 없이 일반적인 

수학 상황에 대해 묻고 있어, 이는 수학에 대

한 자아효능감의 문항과 비교된다.

다.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자신감의 개념적 

비교

선행 연구에서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수학

에 대한 자신감,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공

통적으로 개인의 신념을 기반으로 하는 요인

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수학에 대한 자아개

념은 수학 학습 및 경험을 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념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학에 대한 자아효

능감은 특수한 수학 과제 및 문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신념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은 수학 전반에 

있어서 개인의 지각된 가치에 대한 신념으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

감에 비해 수학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전

체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효능감은 자

신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신념에 중점을 둔다

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자아개념, 자아 효능

감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은 수학과 관련한 전반적인 상

황에 대한 자기-인식, 자아에 대한 신념으로,

자신과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자신이 가지는 생

각이나 믿음이라고 한다면, 수학에 대한 자신

감은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즉,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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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 대한 자아개념과 비교할 때 자신의 수학

적 능력 관련하여 수행의 성공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 여부, 수학과 관련한 수행에 

있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수학과 관

련된 특수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

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반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

은 자기 자신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

은 영역 특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

은 수학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스스

로에 대한 판단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

학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수학에 대한 자아효

능감이 과제-특수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학에 대한 자신감, 자아개념, 자아

효능감 개념은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측면

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며, 이 중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자아개념에 비해 더 개인의 수학에 

대한 능력과 관련된 신념이며, 과제 특수적인 

자아효능감에 비해 더 종합적인 신념임을 알 

수 있다.

Ⅲ.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장에서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수학 성

취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수학에 대한 자

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1.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도의 관계

에 관한 선행 연구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Fennema, 1989; Malmivouri & Pehkonen,

1996; Monoranjan & Bharati, 2012; 이종희, 김

선희, 2010). 즉,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수학 

시험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고 있어 수학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중

요한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Malmivouri &

Pehkonen, 1996; Nurmi et al., 2003).

Kloosterman과 Cougan(1994)에 의하면 성취

도가 우수하거나 중간 정도인 학생들은 수학

에 자신감을 가졌지만,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은 낮은 자신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Monoranjan과 Bharati(2012)는 [0,1]까지의 수치

를 부여하는 퍼지 개념을 도입하여 수학에 대

한 자신감과 수학의 유용성이 각각 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

과,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평균 0.57, 수학의 

유용성은 평균 0.56의 정도로 수학 성취도에 

영향을 주어 중간 정도의 영향력을 준다고 보

고하였다.

김경희 외(2008)는 TIMSS 2007 결과를 통해 

분석한 결과 수학 성취도가 높을수록 수학학

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이종희와 김선희(2010)는 200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수학에 대

한 자신감이 학습자의 수학 성취와 상호 영향

을 끼치는 변인임을 밝혔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정의적 요인들

보다 수학 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Fennema, 1989; Monoranjan

& Bharati, 2012; Rakes, 2010; 김수진, 2013; 박

선화 외, 2011). Rakes(2010)는 미국 NAEP 문

항을 이용해 즐거움, 동기, 자신감, 가치 등의 

수학에 대한 태도 구인이 수학적 오개념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른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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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보다 수학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자

신감이 수학적 오개념과 오류를 줄인다는 결

론을 내렸다. 박선화 외(2011)는 흥미, 도구적 

가치, 내적 가치, 수학불안 등과 같은 다양한 

정의적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수준 집단

별 응답 패턴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위권 

집단은 정의적 요인 중 자신감이 중간 순위인 

반면 중위권과 하위권 집단은 정의적 요인 중 

자신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다른 

정의적 요인에 비해 자신감이 성취수준에 따

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수진(2013)에 따르면 TIMSS 2011에서 

조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정

의적 측면의 세 가지 하위요소인 자신감, 흥

미, 가치 인식 중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성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선행 연구

정의적인 요인들은 학생이 처한 환경 또는 

학생의 배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의

적 요인의 하나인 수학에 대한 자신감 역시 

다양한 맥락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변인들

은 성공경험, 흥미, 학생들의 수업태도, 교사의 

수업활동 등이 있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공경험은 상호 영

향을 미친다. McLeod(1992)는 자신감과 수학 

성공 사이에 양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수학 문제해결에 성공하면 문제해결 능

력에 대한 신념이 증진되고, 자신감 상승을 가

져 온다는 것이다. Nurmi 외(2003)는 자신감이 

성공지향(success orientation)과 강한 상관관계

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Burton(2004)은 수

학에서의 성공은 자신감을 야기한다고 설명한

다. 또한, 최승현 외(2013)는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감 향상을 위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학생 대부분이 문제 해결

에 대한 성공 경험에 따라 자신감이 높아진다

고 하였다.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높은 상관이 

있다. Kloosterman과 Cougan(1994)은 수학을 즐

거워하는 학생이 자신의 수학적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였다. 김경희 외(2008)는 

TIMSS 2007 결과를 통해 수학 공부가 즐겁고 

수학을 좋아하는 것에 해당하는 수학 학습의 

즐거움을 분석한 결과 수학 학습의 즐거움이 

수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력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부미와 김수진(201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흥미와 자신감은 높은 상

관을 보이고 있어,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가 높

을수록 자신감이 높다고 보았다.

학생들의 수학 수업 태도 및 참여도는 수학

에 대한 자신감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종희

와 김선희(2010)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

고 대답을 잘 하며 예습ㆍ복습을 하는 태도는 

중ㆍ고 모두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정적인 영

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김윤민(2012)은 ‘학습참

여’, ‘감정’, ‘끈기’, ‘도전성’과 같은 수학적 신

념의 하위 요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 수업 시간

에 이루어지는 학생의 활동과 관련된 ‘학습 

참여’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주었으

며, 반대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학습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수학 교사들의 수업 활동은 수학에 대한 자

신감에 정적 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인지하는 교수 활동이 

학습자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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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내리고 있다(Childers & Lowry, 1997;

주영주, 이종희, 유나연, 2012). 이종희와 김선

희(2010)에 의하면 학생들은 수업의 양이 많고 

배우는 내용이 어렵다고 느낄 때 자신감이 낮

아지고, 특히 학습 전략 중 암기 전략이 중학

생과 고등학생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저하

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이전의 성

공경험과 흥미, 학생들의 수업 태도 및 참여

도, 교사들의 수업 활동 등과 같은 변인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분석

본 장에서는 TIMSS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

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1. 연구 방법

가. 분석 자료

TIMSS는 참가국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평가하고,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연구이다. 1

주기인 TIMSS 1995이래로 4년 주기로 지속적

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5주기인 

TIMSS 2011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1주기인 TIMSS 1995에서부터 TIMSS에 참여

하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은 TIMSS 1995와 

TIMSS 2011에 참여하였고, 8학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은 TIMSS 1995에서부터 TIMSS

2011까지 5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TIMSS에서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수학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살펴보기 위

해 TIMSS 우리나라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TIMSS에서 공통으로 조사된 수학에 대한 자

신감 설문 문항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

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이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의 TIMSS 2011 초등

학교 4학년 4,334명, 중학교 2학년 5,166명,

TIMSS 2007 중학교 2학년 4,240명, TIMSS

2003 중학교 2학년 5,309명으로 분석에서는 각 

문항별 결측치를 제외하였다.

나. 분석 방법

TIMSS 2003, TIMSS 2007, TIMSS 2011에서 

공통으로 조사된 수학에 대한 자신감 문항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TIMSS 수학에 대한 자신감 문항

수학에 대한 자신감 문항
‘11 ’07 ’03

초 중 중 중

a. 나는 대체로 수학을 잘한다. v v v v

b. 나는 수학 내용을 빨리 배운다. v v v v

c. 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 비해 수

학을 더 어려워한다.*
v v v v

d.

수학은 내가 잘하는 과목이 아니

다.(초)*
v v v v

나는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니

다.(중)*

*역코딩 문항

이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척도 

평균 산출을 위해 4:매우 그렇다, 3: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로 코딩하고,

부정문은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역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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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들에 대해 TIMSS 2003, 2007, 2011

의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1.0과 IDB

AnalyzerV32)을 이용하여 척도 평균을 산출하

고, 가장 최근의 결과인 TIMSS 2011 자료를 

이용하여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수학 성취도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이와 함

께 TIMSS의 성취수준 분류 방식에 따라 수월,

우수, 보통, 기초 수준의 성취도와 수학에 대

한 자신감 사이의 상관계수도 산출하였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을 살펴보

기 위해 TIMSS 2011에서 산출한 수학에 대한 

자신감 지수와 TIMSS 2011 설문 문항 중 학

생과 교사 수업과 관련한 관련 배경 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는 변인들 중 학생들의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수업 참여, 교사의 수학 

수업에 대한 자신감, 수업 활동, 교사의 평가 

빈도가 TIMSS 2011 설문 문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TIMSS 2011에서 수학 교사의 수

업 활동을 일반적인 수업 활동과 수학과 관련

된 수업 활동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도 수업 활동 변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변인들과 수학에 대한 자신감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TIMSS

2011에서 산출한 수학에 대한 자신감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각의 배경 변인을 독립변

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더불어 교

사의 평가 유형이 학생들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생이 진행 중인 과제

에 대한 평가 빈도와 학급 단위의 시험 활용 

빈도를 묻는 문항을 두 가지 독립변수로 하고 

TIMSS 2011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지수를 종

속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분석 결과

TIMSS 각 주기에서 공통으로 조사된 수학

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된 네 문항에 대한 척

도평균을 산출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의 TIMSS 2011 문항별 척도

평균 산출 결과 ‘a.나는 대체로 수학을 잘한

다.’가 2.80, ‘b.나는 수학 내용을 빨리 배운다.’

가 2.81로 ‘그렇다’에 가까웠다. 또한, 역코딩

한 문항인 ‘c.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 비해 수

학을 더 어려워한다’에 대한 척도 평균은 3.05

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웠고, ‘d.수학은 내가 

잘하는 과목이 아니다.’는 2.61로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그렇지 않다’에 약간 더 가까웠다.

이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수학

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게 분

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2학년 TIMSS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관련된 네 문항에 대한 척도평균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중2 수학 자신감 문항별 척도평균 

변화추이(*역코딩 문항)

2) IEA에서는 IDB Analyer를 제공하고 TIMSS 자료를 분석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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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의 ‘a.나는 대체로 수학을 잘한

다.’에 대한 척도평균은 TIMSS 2011에서 2.30

으로 이전 주기에서 2.37, 2.38인 것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b.나는 수학 내용을 빨

리 배운다.’에 대한 척도 평균 역시 TIMSS

2007과 2011에서 2.38로 TIMSS 2003에서 2.41

인 것에 비해 약간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c.

나는 우리 반 친구들에 비해 수학을 더 어려

워한다’에 대한 척도 평균은 이전 주기에서 

2.68, 2.64이었던 것에 비해 TIMSS 2011에서 

2.71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쪽으로 

변하였으며, 학생들이 반 친구들에 비해 수학

을 더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나는 수학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척도 평균은 TIMSS 2007과 

TIMSS 2011에서 2.29, 2.27로 TIMSS 2003에서 

2.38이었던 것에 비해 ‘그렇다’에 가까운 쪽으

로 변하여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TIMSS 각 주기에서 공통으로 조사된 네 문

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초

등학생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편

인 반면, 중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대

체로 낮은 편이고, 중학생들은 이전 주기에 비

해 자신감이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3.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도 사이의 

관계 분석 결과

TIMSS 2011에서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종합하여 ‘자신있음’, ‘약간 

자신있음’, ‘자신없음’의 세 가지 척도로 수학

에 대한 자신감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TIMSS

2011에서 산출한 자신감 지수를 이용해 우리

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2>

과 같다.

<표 Ⅳ-2>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도 상관

학년 자신감 지수 표준편차 상관계수

초4 1.73 .65 .50*

중2 1.40 .55 .55*

* : p < .01

초등학교 4학년은 상관계수가 .50이고, 중학

교 2학년은 상관계수는 .55으로 두 학년 모두 

.01 수준에서 상관계수가 유의미하였다.

Pearson 상관계수는 .40이상이면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학

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수학 성취도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중학교가 초등학교보다 

상관이 정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ullis 외(2012)에 따르면 자신감 지수의 각 

척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평균 

점수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자신감 지수 척도에 따른 성취도

학년

자신있음 약간 자신있음 자신없음

우리

나라

국제

평균

우리

나라

국제

평균

우리

나라

국제

평균

초4 660 527 622 484 567 452

중2 723 539 669 478 577 435

*출처: Mullis et al., 2012

<표 Ⅳ-3>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낮을수록 수학 성

취도 평균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척도 간 성취

도 평균 점수 차이는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

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향성이며, 선

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성취도 평균 점수 차이를 살펴보면 두 

학년 모두 ‘약간 자신있음’과 ‘자신없음’ 사이

의 성취도 평균 차이가 ‘자신있음’과 ‘약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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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있음’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약

간 자신있음’과 ‘자신없음’ 사이의 성취도 평

균 차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우리나라가 55점

이고, 국제 평균은 32점이었으며, 중학교 2학

년은 우리나라가 92점이고, 국제 평균은 43점

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신감

에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 학생의 성

취도 평균 점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IMSS에서는 척도 점수 625점, 550점, 475

점, 400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수월, 우수, 보

통, 기초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 학

생들의 TIMSS 2011 수학 성취 수준에 따른 

자신감 지수와 수학 성취도 사이의 상관계수

를 산출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수학 성취 수준별 자신감 척도 평균

및 성적 상관

학년

수월 우수 보통 기초

척도

평균

상관

계수

척도

평균

상관

계수

척도

평균

상관

계수

척도

평균

상관

계수

초4
2.09 .28

***

1.63 .25

***

1.27 .19

***

1.16 -.04

***

중2
1.69 .42

***

1.24 .20

***

1.07 .08

***

1.02 .09

***
*** : p < .001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수월 수준 학생들

의 자신감과 성적 사이의 상관 계수가 다른 

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상관 계수

가 .42인 중학교 2학년 수월 수준 학생들의 수

학 성취도와 자신감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4.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

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변인 분석 

결과

TIMSS 2011 설문 문항 중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변인은 학생들

의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수업 참여, 교사

의 수학 수업에 대한 자신감, 수업 활동, 교사

의 평가 빈도이다.

대상 배경변인 초4 중2

학생
수학 학습에 대한 흥미 .50*** .58***

수업에 대한 참여 .36*** .36***

교사

수업에 대한 자신감 -.01*** .02***

일반적 수업 활동 .02*** .02***

수학 수업 활동 .04*** .01***

수학 평가 빈도 .01*** .00***

*** : p < .001

<표 Ⅳ-5>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배경변인의 상관

이 변인들과 수학에 대한 자신감 지수와의 

상관은 <표 Ⅳ-5>와 같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

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가장 관련

이 있는 변인은 학생의 수학 학습에 대한 흥

미인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배경 변인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분석 결과 선정한 여섯 가지 변인 모두 유의

수준 .001에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 

변인에 비해 교사 관련 변인들이 회귀계수가 

작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각각의 변

인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학생 변인이 교사 변인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생과 관련된 두 가지 변인을 살펴보면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수학에 대한 자신

감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 가치인식과 함께 정

의적 변인으로 분류되는 수학 학습에 대한 흥

미의 회귀계수는 초등학교 .45, 중학교 .51이었

다. 즉, 수학에 대해 흥미가 높은 것이 수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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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변인
초등학교 중학교

B 상수 표준오차   B 상수 표준오차  

학생
수학에 대한 흥미 .45*** 1.34 .00 .25 .51*** 1.34 .00 .34

수업에 대한 참여 .39*** 1.44 .00 .13 .38*** 1.61 .00 .13

교사

수업에 대한 자신감 -.02*** 2.30 .00 .00 .02*** 2.54 .00 .00

일반적 수업 활동 .03*** 2.23 .00 .00 .02*** 2.57 .00 .00

수학 수업 활동 .06*** 2.16 .00 .00 .01*** 2.58 .00 .00

수학 평가 빈도 .02*** 2.24 .00 .00 .01*** 2.31 .00 .00

*** : p < .001

<표 Ⅳ-6> 맥락 변인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대한 회귀계수 초등학교 .39, 중학교 .38로 나

타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수학에 대

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IMSS 2011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

학년이 ‘흥미 있음’ 23.2%, ‘약간 흥미 있음’

47.9%, ‘흥미 없음’ 28.8%이고, 중학교 2학년

이 ‘흥미 있음’ 7.7%, ‘약간 흥미 있음’ 36.2%,

‘흥미 없음’ 56.1%로 나타났다(Mullis et al.,

2012; 김수진 외, 2012). 특히, ‘흥미 있음’에 

대한 비율은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훨씬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흥미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가 낮은 것이 중학생들의 수학에 대

한 자신감이 낮은 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수업 참여에 대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이 ‘참

여함’ 12.7%, ‘약간 참여함’ 62.3%, ‘참여하지 

않음’ 25.0%이고, 중학교 2학년은 ‘참여함’

2.2%, ‘약간 참여함’ 33.7%, ‘참여하지 않음’

64.1%로 나타났다(Mullis et al., 2012; 김수진 

외, 2012). 즉, 수학에 대한 흥미와 마찬가지로 

‘참여함’의 비율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큰 차

이를 보였으며, 중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

감이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특히 중학교에서 자신감 향상을 위

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수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교사 관련 변인들 중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중학교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정의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수학 수업에 대

한 자신감이 중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TIMSS 2011에서는 교사의 수업 활동을 일

반적인 수업 활동과 수학과 관련된 수업 활동

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수업 활

동과 수학과 관련된 수업 활동 모두 초등학생

과 중학생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Childers & Lowry, 1997;

주영주, 이종희, 유나연, 2012)에서 교수 활동

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분석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그러나 수학과 관련된 수업 활동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각각의 수업 활동에 따라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음을 보고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종희와 김선희(2010)는 다양한 수업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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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초등학교 중학교

B 표준오차  t B 표준오차  t

(상수) 2.23*** .00 - 604.19 2.56*** .00 - 932.25

학생이 진행 중인 과제 평가 .03*** .00 .02 15.12 .03*** .00 .04 27.13

학급 단위의 시험 .00 .00 .00 1.88 -.01*** .00 -.01 -9.07

*** : p < .001

<표 Ⅳ-7> 수학 평가 관련 문항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암기 전략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저하시키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박은경 외(2008)

는 게임기반학습이 학습동기 부여 및 유지, 학

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진행, 거부감 없

는 학습 방법, 피드백의 즉시성과 개별성 등으

로 인하여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수학 교

사의 수업 활동에 대해서는 각각의 활동에 따

른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

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 활동들을 분석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교사의 수학 학습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성공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변인

이다. 여러 선행 연구(McLoed, 1992; Nurmi

외, 2003; 최승현 외, 2013)에서 성공 경험은 

자신감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

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평가 빈도가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IMSS 2011의 수학 교사설문 중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학생

이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평가’ 문항과 학생

들의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학급 단위의 시험 평가’ 문항으로 평가 유형

을 나누어 2개의 평가 방법이 수학에 대한 자

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F 통계값은 초

등학생은 115.88, 중학생은 394.73이었다. 유의

확률은 모두 .000으로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들은 유의수준 0.001에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

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 Ⅳ

-7>에 따르면 학생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평가가 학급 단위의 시험에 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수학에 대한 자신감

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급 단위의 시험은 초등학교에서는 영향을 주

지 않았고, 중학교에서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학생 개인이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한 평가가 

학급 단위의 시험 평가에 비해 자신감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는 학급 전체에 대한 사

후 평가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에 대

한 평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수학

에 대한 자신감,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대

해 개념적 비교와 함께 TIMSS 2011과 PISA

2012에서 제시한 문항을 비교해보았다. 또한 

TIMSS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한 결과 수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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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개념은 수학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

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의 지각된 가치

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수학에 대

한 자신감과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자신

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관련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수학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지를 스

스로 판단하는 것에 따른다면, 수학에 대한 자

아효능감은 특정 수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행동을 실행할 수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에 비해 

수학적 능력에 대한 판단이 더 강조되는 개념

이며, 수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비해 덜 과제 

특수적인 측면이 있다. 즉, 수학에 대한 자신

감은 종합적으로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볼 수 있다. 신념

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살펴보기 위해 수학에 대한 자신감 척도를 사

용하고 있는 TIMSS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TIMSS 2011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

학에 대한 자신감과 수학 성취도 사이의 상관

은 높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

감은 TIMSS 2003에 비해 대체로 낮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

를 통한 자신감 향상은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가 함께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변인에 대한 분

석 결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와 수업 

참여도가 자신감 향상에 주요한 요인으로 분

석되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

미와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TIMSS 2011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수학 교사들은 수업에 흥미로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llis et al., 2012; 김수진 외, 2012). 그러므

로학교 수업에서 학생들 발표, 토론 수업을 활

성화하거나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교사 연수를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 관련하여 교사의 수업 활동

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교사의 수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고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 활동들이 무엇

인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자신감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개별적인 수학 학습 과정을 평

가할 수 있는 프로젝트 평가, 수행 평가 등의 

비중을 학급 단위의 평가에 비해 높이는 것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 향상에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 및 관련 변인들의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수학 교과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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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about Confidence with Mathematics

Park, Ji Hyu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Kim, Yun Min (Gyeongin National Uinversity of Education)

Choi, Seong Hyu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exploring the

confidence in Mathematics. First,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confidence. In addition we analyzed confidence

with Mathematics of Korean students based on the

TIMSS 2003, 2007, 2011 data.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concepts by using preceding

studies and TIMSS/PISA questionnaire. Self

concept and self-efficacy as compared with

confidence is a little more subject oriented belif

about personal learning ability.

Compared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condary school students’ confidence is lower.

And,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re are six

factors that effect the Korean students’ confidence

with mathematics. In particular, the individual study

process of evaluation is more effective than classes

evaluated.

* Key Words : Confidnce(자신감), Self-concept(자아개념), Self-efficacy(자아효능감), Confidence with

Mathematics(수학에 대한 자신감)

논문접수 : 2014. 3. 30

논문수정 : 2014. 5. 8

심사완료 : 2014. 5. 9


